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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utual influences betwee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Research problems fo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stable over time? Second, what is the longitudinal impact of 

school adjustmen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ver time? Third, what is the longitudinal impac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school adjustment over tim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search 

problems by apply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e as follows. First, the autoregressive 

model of school adjust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uture time point and is stable over time. 

Second, the autoregressive mod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uture 

time point and is stable over time. Third, cross-lagged effect from school adjustment to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 a later time, and 

is stable over time. Fourth, cross-lagged effect from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o school adjust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tim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re was no change 

with time. This study is meaningful to provid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verifying 

the influence of the three - year term data over time.

▸Keyword: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chool Adjustment, Longitudinal Stud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Ⅰ. Introduction

여성가족부(2019)의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2018년 전국 다

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306,995가구로 추정되며[1]다문

화가족의 안정된 정착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218개 운

영되고 있다[2]. 그러나 ‘다문화’의 용어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부족하여 ‘다문화’가 차별과 혐오의 용어로 인식되고 [3] 

다문화수용성이 낮아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이민자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의 본격적인 청소년층 진입이 시

작되고 있으나 언어문제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과 따돌림 등으

로 차별당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4]. 

특히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들은 교우관계와 학습활동의 어

려움으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규칙과 학습활동에 취약하

여[5] 학교생활에서 낮은 자존감 및 부정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6]. 

청소년들의 경우 이주배경집단들이  비교적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 사회부적응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7]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학교

적응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생각의 틀과 인지능력이  

결합하여 발달하는 시기이므로[8]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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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수준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회귀경로에 의한 횡단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상호관계를 

살필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종단자료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의 경과

에 따른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파

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은 

안정적인가?

연구문제2.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교적응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다문화수용성은 타 문화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

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며 다양한 배경(인종, 문화 

등)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9], 

원주민의 외국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태도로 우리 문화만

이 최고라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좋은 외국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사고방식이며 다양한 방식(취업, 결혼 

등)으로 우리사회에 편입한 이주민들과의 공존을 인정하는 태

도이다.[10]

다문화수용성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청소

년의 주 구성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들로는 자아존

중감[11][12][13][14], 학교적응[7][9][15][16][17], 봉사

활동참여[15]등이 있으며 이수경과 전선미의 연구[13]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를 향상하면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

다는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

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수

준 및 봉사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에 높은 영

향을 미쳤으며 스스로 계획한 봉사 참여일수록 영향력이 컸다.

2. School Adjustment

학교적응은 성인으로의 발달에 필요한 사회규칙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힘을 배우는 과정으로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 

중 하나이다[18].

학교는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동안 관계의 교류가 이루어지

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학교 내에서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학교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신을 

학교환경에 변화시키며 학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

는 것으로[9] 학교규칙, 학습활동,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

계 등의 학교상황영역에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19].

학교적응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20] 

[21],부모애착[22], 청소년활동[15][19][23][24][25] 공동

체의식[26][20] 도덕성 및 사회성[10], 삶의 만족[27][28]등

이 있다. 

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정도가 높고 

안정적일수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반가정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학교적응

차이를 확인한 연구[28]에서는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학교

적응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에 높은 영향을 미쳤으

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사관계만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적응에 도덕성과 사회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

[10]에서는 도덕성과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성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학교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6]에서

는 학교규칙과 학습활동적응이 잘 이루어질수록, 긍정적인 교

사관계와 교우관계일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았다.

3. Multicultural Acceptancet & School Adjustment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의하

면[7][9][15][16][17], 다문화수용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낮

은 청소년들에 비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청소년

들의 다문화수용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일방적 회귀관계가 아닌 상호작용

회귀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상호작용관계와 시간적

으로 우선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Study Design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

성과 학교적응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종단적 변화와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 연구모

형은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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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1

2. Measuring the Variables

첫째,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양계민과 정

진경[29]의 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한 KCYPS자료 3문항을 활

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로 변수 변환하여 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 높다. 

둘째, 학교적응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민병수[30]의 척

도를 수정하고 보완한  KCYPS자료[31] 중 학습활동 (1문항-학

교 숙제를 빠트리지 않고 한다), 학교규칙 (1문항-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우관계 (1문항-우리 반 아이

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1문항-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의 4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로 변수 변환

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다.

3.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자기회귀모형과 교차지연모형이 결

합한 것으로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시켜 변인 

간 교차지연효과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32].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은 표본으로 선택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동일한 시

간 간격 하에 3회 이상 실시하고 【t】/【t+1】시점의 값에 의

해【t+1】/【t+2】시점의 값이 설명되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32][33].

종단분석을 위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측정변수들에 대

해 제약을 가해 측정 동일성검증을 실시하고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검증,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검증, 

오차공분산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동일성검증을 차례대로 검증

하여 최상의 모형을 선택한다[34]. 즉, 측정 동일성검증은 잠

재변수의 각각의 측정변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a1, a2, a3 / 

b1, b2)을 한 검증으로 각각의 시점별 측정값이 시간이 경과해

도 동일한 개념인지를 측정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

동일성 검증이 된 모형은  시간이 경과해도 측정변수의 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해석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경로 동일성검증은 잠재변수들의 자기회귀계수와 잠재변수

들 간 교차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A, B, C, D)을 한 검증

으로【t】/【t+1】시점의 잠재변수가【t+1】/【t+2】시점의 

잠재변수에게 주는 효과의 동일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오차공분산 동일성검증은 내생잠재변수의 오차공분산에 동

일성 제약(E)을 한 검증으로 동일시점에서 잠재변수들 간 관련

성에 대해 시간의 경과 시 측정의 동일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두 변수를 선정하고 

검증순서에 따라 측정 동일성검증⟶ 경로 동일성검증⟶오차공

분산 동일성검증을 실시하였다. 1모형부터 8모형까지 8단계의 

모형들을 순차적 비교 검증하여 최상의 모형을 채택한 후【t】/

【t+1】시점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값이【t+1】/

【t+2】시점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값에 주는 상호영

향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t+1] = [t+1]+ [t]+ [t]+[t+1] ...식1

[t+1] = [t+1]+ [t]+ [t]+[t+1]...식2

[t+1]는 개인 의 [t+1]시점에서의 값이며 [t+1]는 

개인 의 [t+1]시점에서의 값을 나타낸다. 와 는 각각 

[t+1]시점에서의 절편값을 나타낸다. [t]와 [t]는 [t]시점

에서의 측정값을 나타낸다. [t+1]와 [t+1]는 개개인 의 

[t+1]시점에서의 잔여값을 나타낸다. 와 는 한 요인의 

[t]시점의 값으로부터 다른 요인의 [t+1]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교차지연계수이다.

Ⅳ. Empirical Analysis

1. Sampling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상호작용관계연구를 위해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한 KCYPS(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가운데 중학교 1

학년 자료의  2012년 3차년도(중3), 2013년 4차년도(고1), 

2014년 5차년도(고2)의 3개년 패널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였다. 

결측치는 완전제거(List Deletion)방법을 사용하여 두 변수와 

관련된 질문에 모두 응답한 19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Technical Statistics

각 시점의 변수들의 변화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은 모두 

왜도 I2I 미만, 첨도 I4I 미만[35]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다문화수용성의 평균은 중3(M=3.08), 고1(M=3.23), 고

2(M=3.2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적

응의 평균은 중3(M=3.05), 고1(M=3.07), 고2(M=3.07) 로 나타

나 중3에서 고1까지 증가하다가 고2시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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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는 학교적응 2차와 학교적응 3차의 상관관계가 가

장 높았으며(r=.488 p<.01), 학교적응 3차와 다문화수용성 1차

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았다(r=.188, p<.01).

각 시점별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3.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nalysis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동일성의 검증⟶경로 동일성의 검증⟶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검증을 통한 8개의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증방법과 적합도 검증방법 가운데 적합도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검증이 표본크기에 민감해 

영가설이 쉽게 기각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합도 검증을 위해 TLI, CFI, RMSEA지수를  비교하

였다. TLI 지수의 적합도 ≥.90, CFI 지수의 적합도 ≥.90이상, 

RMSEA 지수의 적합도는 ≤.08 일 때 모델의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ΔCFI가 .01이하인 경우 모형 간 차이가 없다[36].

적합도 비교를 위한 경쟁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경쟁모형들

의 적합도 비교검증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모형 1. 자기회귀교차지연 기본모형(d1~d2, d3~d4) 

모형 2. 학교적응의 측정 동일성 제약 검증모형(a1, a2, a3)

모형 3. 다문화수용성의 측정 동일성 제약 검증모형(b1, b2)

모형 4. 학교적응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

모형(A)

모형 5. 다문화수용성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모형(B)

모형 6. 학교적응에서 다문화수용성으로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모형(C)

모형 7. 다문화수용성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모형(D)

모형 8.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모형(E)

n=

1939
SA1 SA2 SA3 MA1 MA2 MA3

SA1 1

SA2
**

.404
1

SA3
**

.399

**

.488
1

MA1
**

.299

**

.207

**

.188
1

MA2
**

.210

**

.342

**

.202

**

.370
1

MA3
**

.195

**

.247

**

.349

**

.355

**

.476
1

mean 3.05 3.07 3.07 3.08 3.23 3.28

standard

deviation
.463 .436 .428 .604 .546 .538

Skewness
-.01

9

-.03

6

-.07

2

-.32

2

-.05

5

-.09

3

kurtosis .177 .518 .925 .699
-.11

3

-.25

8

remark1. ** P<.01   

remark2. 1=First Time, 2=Second Tme, 3=Third Time

         SA=Scool Adjustment, MA=Multicultural Acceptancet

Table1. Technical Statistics

Fig. 2.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8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합도 비교검증결과 모형 적합

도 지수들 모두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ΔCFI와 ΔRMSEA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모형과 2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CFI=-.001, 

ΔRMSSEA=-.001로 나타나 2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1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학교적응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한다.

둘째, 2모형과 3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CFI=.000, Δ

RMSEA=.000로 나타나 3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학교적응의 측

정동일성이 성립한 2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다문화수용

성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한다.

n =

1940   (p) df TLI CFI ΔCFI RMSEA

모형1
777.997 

(.000)
164 .948 .963 .000 .044

모형2
791.056 

(.000)
170 .949 .962 -.001 .043

모형3
800.574 

(.000)
174 .950 .962 .000 .043

모형4
808.022

(.000)
175 .949 .962 .000 .043

모형5
823.198 

(.000)
176 .949 .961 -.001 .044

모형6
827.482 

(.000)
177 .949 .961 .000 .044

모형7
834.989

(.000)
178  .948 .960 -.001 .044

모형8
836.039 

(.000)
179  .949 .960 .000 .044

Table 2. Result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alysis

셋째, 3모형과 4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CFI=.000,  

ΔRMSEA=.000으로 나타나 4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다문화수

용성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한 3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잠

재변수 학교적응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은 성립한

다.

넷째, 4모형과 5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CFI=-.001, 

ΔRMSEA=.001로 나타나 5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4모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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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차이가 없으므로 잠재변수 다문화수용성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은 성립한다.

다섯째, 5모형과 6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CFI=.000, 

ΔRMSEA=.000으로 나타나 6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5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학교적응의 교차회

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은 성립한다.

여섯째, 6모형과 7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

CFI=-.001,  ΔRMSEA=.000으로 나타나 7모형의 적합도 지수

가 6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학교적응에 대한 다문화수용

성의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은 성립한다.

일곱째, 7모형과 8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Δ

CFI=.000,  ΔRMSEA=.000으로 나타나 8모형의 적합도 지수

가 7모형에 비해 차이가 없으므로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오차 공분산 간 동일성은 성립한다.

따라서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측정동일성, 각각의 

잠재변수에 대한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오차 공분산 간 동일성 검증을 거친 8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최종모형인 모형8의 모수추정치 

결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종모

형으로 선택된 모형8의 모수추정치의 경로는 <표 3>, <그림 

3>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의 자기회귀효과는【 t】시점의 1차 학교적응

이【 t +1】시점의 2차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B=.667, 

P<.001, β=.694),【 t+1】시점의 2차 학교적응이【 t +2 】

시점의 3차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B=.667, P<.001, β=.689)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자기회귀효과는【 t】시점의 1차 다문

화수용성이【 t +1】시점의 2차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B=.354, P<.001, β=.383), 【t+1】시점의 2차 다문화수용성

이【 t +2 】시점의 3차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B=.354, 

P<.001, β=.373)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학교적응에서 다문화수용성으로의 교차지연효과는【 

t】시점의 1차 학교적응이【 t +1】시점의 2차 다문화수용성

에 미치는 영향(B=.195, P<.001, β=.158),【 t +1】시점의 2

차 학교적응이【 t +2 】시점의 3차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B=.195, P<.001, β=.160)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넷째, 다문화수용성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교차지연효과는

【t】시점의 1차 다문화수용성이【 t +1】시점의 2차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 t +1】시점의 2차 다문화수용성이【 t 

+2 】시점의 3차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

다.

B S.E. C.R P β

SA1⟶SA2 0.667 0.026 25.56 *** 0.694

MA1⟶SA2 -0.01 0.016 -0.42 0.68 -0.01

SA1⟶MA2 0.195 0.027 7.087 *** 0.158

MA1⟶MA2 0.354 0.018 20.07 *** 0.383

SA2⟶SA3 0.667 0.026 25.56 *** 0.689

MA2⟶MA3 0.354 0.018 20.07 *** 0.373

SA2⟶MA3 0.195 0.027 7.087 *** 0.16

MA2⟶SA3 -0.01 0.016 -0.42 0.68 -0.01

remark1. *** P<.001

Table 3. Parameter Estim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Fig. 3. Path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remark1. *** P<.001

  remark2.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선택된 문항에 모두 응답한 1939명을 대

상으로 SPSS 230과 AMOS 23.0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대부분 횡단연구로 일방적인 인과관계 경로를 설정하고 

분석하였기에 원인이 되는 변수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는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의 시간의 경과

에 따른 안정성 유지와 상호작용관계를 살피고 인과관계를 밝

히는데 목적이 있으며 원인이 되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

기회귀교차지연모형(ACLM)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변

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종단적 

상호관계 확인과정으로 측정 동일성의 검증⟶ 경로 동일성의 

검증⟶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검증을 위한 8개의 경쟁모형을 비

교하였으며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

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의 자기회귀효과는 이전시점의 학교적응이 이

후시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 해의 학교적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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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의 학교적응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적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이다. 잠

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학교적응의 종단분석을 실시한 선행연

구[9]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자기회귀효과는 이전시점의 다문화수

용성이 이후시점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 해의 다문화수용성이 다음 해의 다

문화수용성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다문화수용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이다. 잠재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다문화수용성의 종단분석을 실시한 연구

[9]에서 다문화수용성은 증가 후 감소하는 형태의 비선형변화

를 나타냈다.

셋째, 학교적응에서 다문화수용성으로의 교차지연효과는 이

전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시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 해의 학

교적응이 다음 해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학교적응의 교차지연효과는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넷째, 다문화수용성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교차지연효과는 이

전시점의 다문화수용성이 이후시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유의미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시

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일반 청소

년과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다문화수용성과 학교적응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9]에 의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 다문

화수용성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이주

배경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다문화수용성과 학

교적응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적응이 다문화수

용성에 시간적으로 우선되는 변수이며 학교적응이 다문화수용

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3년간의 종단자

료를 사용하여 단일 시점의 영향력만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시점별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 제공

함에 의의가 있다. 

첫째, 다문화수용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변화

하는 것을 볼 때  다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수

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들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 청소년기

에 자신의 정체성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문화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

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적응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동아

리 활동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 맺기나 또래 

언어방 등을 통해 자신의 관심 있는 언어를 배우고 소통한다면 

모든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하나의 변수로 보고 분석하였다. 따라

서 학교적응의 하위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하위 

변수 각각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각각의 하위변수들로 분리하여 일반 청소년과 이주

배경문화를 가진 다문화 청소년 간 비교검증을 실시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호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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